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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글은 심우도 속에 나타나 있는 설화적인 선의 구도과정을 현실적인 세계의 선수행의 

진실적인 모습을 담기 위해서 혜능과 홍인의 사실감 있는 수행과 지도의 과정을 중국의 살

아 숨쉬는 돈황문서들 중에 돈황본  단경 에 입각해서 재구성하여 보았다. 심우도가 선종

의 중요한 수행의 방침이지만 단지 이상적인 세계 속의 영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인이 전공한 선사상을 접목을 시켜서 심우도에 생명을 싣고자 하였

다. 이 심우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심우도 자체의 각각의 가치를 평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작업이었으므로, 심우도에 대해서 송을 지은 선사들의 귀중한 한시들을 참고로 하여서, 보

명의 심우도의 쌍민의 10단계의 4구의 마지막 한자로써 모일 총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서, 사료들에 입각하여 혜능의 견성의 선사상과 모일 총자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 

논문은 가정하고 출발을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더욱 정확한 한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가 깊이 있게 될 필요가 있지만 본 논문은 심우도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보명의 심우도에 대한 점수론적 평가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논점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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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혜능은  단경 에서 항상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단경 에서 혜능을 지

도하였던 선지식[조사( )]인 홍인의 선수행법의 의미와 가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

구하고자 한 논문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종의 5조인 홍인의 선수행 지도법

을  단경 에 기록된 대중들에 대한 지도법으로부터 혜능에 대한 선수행의 지도법을 심우

도의 선으로써의  단경 과 혜능에 관한 기존의 논문과 서적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불립문

자, 교외별전, 이심전심의 선종 기치에 해당하는 심게 작성 지시의 의도에 대한 의미를 

해석,  단경 에 숨겨져 있는 혜능 심게( ) 제작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한 해석을 <표 

13> 작게( )를 지시한 홍인의 선법( )에 대한 해석으로 제시하였다. 심우도를 관점

의 체계로 삼은 원인은  단경 에서 일회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홍인의 선수행 지

도법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역대 어록과 문헌, 논문 등에 공

안의 형식과 지도법으로 정의하지 않은 내용을 심우도를 통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단

경  속에 들어있는 선지식의 혜안과 지도법을 심우도의 10단계로써 본문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제시, 결론에서 <표 11> <표 12> <표 13>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 글은 오조 홍인1 )이 혜능2 )에게 심게를 완성하게 한 점을 ‘심우도의 선( )3 )’으로 

해석[은유(M etapho r)로써의 해석]을 통해서 홍인과 혜능의 눈에 비친 심법( )의 세

계인 심우도4 )의 세계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심우도5 )라는 것은 10단계의 과정을 통해

1 ) M cR ae, John R , The N orthern School and the Form ation of Early C h ʻan Buddhism , H onolu lu , 

U niversity of H aw aii Press, 1986, p . 35.

2 )   (T 48) p .337a. “ ”

3 ) H arvey, Peter, An in troduction to  Buddhism . T eachings, h istory and practices, C am bridge: Cam 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159–169.; Dum oulin , H einrich(2005), Z en Buddhism : A  H istory. V olum e 1: 

Ind ia and C hina, Bloom ing-ton, W orld  W isdom  Books, p .xvii.

4 )    1 (J23) pp .347a-355b. 

5) 심우도에 관한 연구들과 관련된 서적들을 정리하면 아래 <각주 표 1>과 같았다.

   

<각주 표 1>  심우도에 관한 연구들

저자 제목 발행사항

  : . 1941

 십우도. 마침내 나를 얻다 서울, 들녁, 2001.

장순용  이란 무엇인가 : 의 사상 서울, 세계사, 1992.

전석헌
 선화에 관한 연구: 

를 중심으로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오선아  십우도연구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남희  십우도연구 석사학위논문, 1996.

이기영  의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5.

김운학  십우송에 관한 고찰  불교학보 제 16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곽암  십우도 서울, 경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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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음을 깨쳐서 도를 증득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6 ) 보명의 심우도에 대한 게송

을 기록한 중요 10인의 선사들은 심우도의 선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각자의 송7 )을 만

들었으며, 이 게송들의 공통점은 혜능8 )의 견성관과 동일한 결론으로 송이 마무리되고 

있었다.9 ) 즉, 게송의 10단계인 쌍민의 4구의 마지막 한자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었

다. 그 글자는 총( )자로써 모일 총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강물이 모여서 지류가 

바다로 하나로 모이는 것을 견성10 )이라고 정의한 혜능의  단경 11 )의 비유에서와 같은 

견성의 궁극적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오조 홍인이 육대조의 자리를 한자 문화

권의 선사상 완성을 통해, 심법( )을 한자( )로 적은 심게( )로써 완성시키고

자 한 노력의 결과가 결국 조사들의 법을 전수하고자 한 의지로써, 중국의 불법이 인

도와 달리 불타12 )이래로 몰락13 )하지 않으면서 중국적 선법으로써, 선종의 조사선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심법( )의 전수과정이었던 선수행 지도법을  단경 과  

 금강경 ,  보명선사목우도송( ) 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심우도를 관점의 체계로 삼은 원인은  단경 에서 일회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홍

인의 선수행 지도법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즉, 심우도 속에 불타의 심법을 지도하여 

완성하는 과정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10단계로써 은유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6 )    1 (X64) p .775b. “ , , ."

7 )    1 (X 64) pp.777a-777c.

8 ) M cRae, John(2012), T he P latform  Sutra of the Six th  Patriarch , Translated  from  the Chinese of 

Zongbao, Berkeley, N um ata C enter for Buddhist T ranslation and R esearch , pp .65-66.

9 ) 참고문헌 :    1 (X64) pp.777a-777c.

   

<각주 표 2>  보명 목우도에 대한 게송의 저자들

      개송 저자 마지막 게

    

    

         

    

         

         

         

  

  

10 )   (T 48) p .340b. “ ， ， ， ， .”

11 )   (T48) pp.337a-345b. "

”; Sch lütter, M orten , and Enlightenm ent in  Chan Buddhism  Seen T hrough the P latform  Sūtra", 

C hunghw a Buddhist Journal. T aipei (20), p .385. 

12 ) W arder, A K, Ind ian Buddhism , Delh i, M otila l Banarsidass, 2000, p .45. 

13 ) R ichard P . H ayes, Buddhist Ph ilosophy, Ind ian , T he shorter routledge encyclopedia of ph ilosophy, 

N ew  Y ork, Taylor &  Francis, 2005,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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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도로써 은유적으로 홍인의 선지식으로써의 선수행 지도법에 접근한 것은 은유의 

필요 불가피성 때문이었다.1 4) 혜능과 홍인의  단경 에서의 심게의 제작과정은 수ㆍ당

시대와 인도와 중국으로의 선법의 이동, 교종과 선종의 관계, 인도어에서 중국 한자어

로의 경전의 번역과 보리달마1 5)의 심법의 전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 

얽혀 있는 지점이었다. 홍인은 이 모든 것을 심게( ) 하나로 해결한 것이었다. 이러

한 홍인의 선의 지도법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심법의 세계를 논문으로 제시하기 위

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심우도의 메타포로서의 고찰과 홍인의 선수행 지도

법이 그것이다. 이는  단경 의 심게 작성 지시 의도를 새롭게 해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심우도를 ‘은유(m etaphor)’로 사용하였다. 영영사전인 Longm an D ictionary  

of Contem porary English(5th Edition)에서 은유인 용어 ‘m etaphor’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어떤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을 어떤 다른 것에 참조하여 설

명하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이 어떤 다른 것의 참조와 동일한 질적인 특성이 

있음을 기술하는 것이다.” 16 )

심우도와  단경 에서 소와 혜능의 동일한 질적 특성을 스즈끼의 저서에서 아래의 

설명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를 찾아 나선다. 짐승은 결코 방황하지 않았으며, 그를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에게 소가 초면이 아닌 것은 소 자신이 그의 보이지 않는 불성을 

가졌기 때문이다.1 7 )

스즈끼가 표현한 불성18 )이 바로 혜능과 소의 동질적 특성이다. 이점을  금강경 을 

통해서 불타와 홍인을 관련시키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m etaphor를 사용하여 심

법을 심우도에 비교, 설명하여 언어적 논리성 범위를 벗어난 불립문자의 심법의 세계

를  금강경 의 불타의 설법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하였다. 

14 ) A ndrew  M . M cKinnon, “M etaphors in  and for the Socio logy of R elig ion: T ow ards a Theory after 

N ietzsche”, Journal o f C ontem porary Relig ion ,  University of Aberdeen , Volum e 27, 2012, p .203. 

15 ) Broughton, Jeffrey L., The Bodhidharm a Anthology: The Earliest Records of Z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 ia Press, 1999, pp .54-55. 

16 ) Longm an Group L im ited , Longm an d ictionary of contem porary English , London, Longm an, 1978.

17 ) D aisetz T eitaro  Suzuki, M anual o f Z en Buddhism , K yoto , O tani  U niversity , 1935, p .90. 

18 ) Lusthaus Dan, Buddhist Philosophy, Chinese.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 ilosophy, Index, London, 

Taylor &  Francis, 1998,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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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오조 홍인의 선수행의 지도법이  단경 에 대의( )라는 단어로써 기록되어 

있다. 이  단어가  단경  중 홍인의 혜능 지도과정 중에 7번 나온다.19 ) 여기에서 대의

( )는 돈법( )을 의미한다. 홍인은 혜능의 심게에서 무대( )의 불성의 공( ) 

함과 반야의 통일성을 신수 게송과의 차이점으로 보았다. 혜능의 심게가 반야지문(

)과 불이문( )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대의( )를 깨친 것, 즉 돈법을 깨

친 점을 인정하여 가사와 발우를 전수하여 육대조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인의 선법

이 펼쳐진 것이며 이 선법에 홍인의 심게 작성 지시 의도가 숨어 있었다.  단경  제작 

이후로 나온 모든 해석서는 심게 작성 지시의 의도를 혜능이 불법의 심법을 깨친 후 

자연스럽게 작성한 우연의 일치로 해석하고 있다. 홍인의 심게 작성 지시의 의도에 관

하여 본 논문에서 심우도의 10단계와  단경 을 상호 비유하여 해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수행자들의 특성을 심우도의 각 장면에 맞추어 본다면 대표적인 역사적인 깨달

음과 기연의 장면들이 있다.2 0) 

<그림 1>  수행자들의 특성과 심우도의 각 장면 

19 ) ①吾看汝偈, 若吾大意者, 付汝衣法, 稟為六代. ②願和尚慈悲看, 弟子有小智惠識大意否. ③有一童子, 於

碓坊邊過, 唱誦此偈. 惠能一聞知未見姓, 即識大意. ④童子答能曰, 作不知大師言. 生死是大, 欲傳於法, 

令門人等各作一偈來呈看悟大意即付衣法. ⑤能即禮拜此偈. 為不識字, 請一人讀. 惠問已即識大意, 惠能亦

作一偈. ⑥呈自本心, 不識本心, 學法無益, 識心見姓, 即吾大意. ⑦五褐忽見惠能但即善知識大意. 恐眾人

知, 五祖乃謂眾人曰. 此亦未得了.

2 0 ) 보리달마가 혜가를 기다린 후 법을 전수한 것, 남악회양이 마조도일에게 벽돌을 갈며 거울을 만든다

는 심지법문을 한 후 마조의 견성성불 후 법을 전수한 것, 마조도일이 백장에게 들오리가 얼마나 날

아가는지 질문을 던진 후 코를 비틀어서 의심삼매에 들게 한 후 깨달음에 이르게 한 것, 석두가 방거

사의 입을 막고, 마조도일이 방거사에게 서강수 물을 다 마셔오면 일러주리라고 한 말에 의심삼매에 

들어 깨달음에 이른 것, 임제의현이 황벽에게 육십봉을 맞은 후 대우선사에게서 깨달음을 얻은 것, 

운문문언이 목주선사의 문을 닫음과 발이 부러짐과 의심삼매에서 견성한 것, 운문의 운문삼전어에 파

릉이 정확한 답을 한 것은 조사의 깨달음의 지도방식과 과정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조사들의 깨달음

의 과정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심우도의 소의 불성이 반야의 일원상으로 드러난 견성성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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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도의 10장면은 수행의 과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과정을 추상적으로 묘

사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초심에서 수행에 들어가는 과정의 불성의 발견에서 불성의 

메타포인 소( )가 사라지고 반야의 메타포인 일원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돈법의 한 장

면으로 그리면 일원상의 출현이다. 수행자의 모든 깨달음은 동일하다. 그것은 불성이 

동일하며, 반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행의 깨달음이 돈법의 깨달음의 찰나

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은 수행자의 인연과 근기 등의 수 만 가지 

요소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일언지하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선수행이다. 홍인이 혜능에게 제시한 것은 방앗간의 8개월 간 울력, 심게의 지시 

두 가지였다. 남악회양이 마조도일에게 제시한 것은 정적 좌선에서 동적일여 삼매와 

생활 속 수행이었으며, 마조도일이 백장에게 던진 일구는 ‘들오리가 몇 리나 갔는가’ 

라고 물음을 던진 후 바로 코를 비튼 것이었다. 목주 선사가 운문선사에게 던진 일구

는 문을 닫아버려서 문에 발이 끼여 발이 부러진 것이었다. 보리달마가 혜가에게 제시

한 것은 수행의 첫 단계 심우도 속의 초조로 소를 잡는 것으로 신심을 요구한 것이었

다. 대우선사가 임제의현에게 요구한 것은 방망이 삼십 방을 계속 때린 후 의심삼매에 

들게 한 것이었다. 모든 조사들의 선수행은 각기 다른 가르침의 과정을 가지더라도 종

국의 목적은 심우도 속의 반야의 일원상이 불성의 온전한 발현에 의해 드러나는 견성

성불임은 동일하다. 심우도의 10단계로 모든 조사의 선 수행을 테두리 지을 수 없기에 

시작은 혜가의 신심으로 격정적 전환은 조사의 가르침의 일구, 최종적 깨달음은 반야

의 일원상으로 소가 사라지는 장면으로 동일하다.2 1) 각 깨달음의 기연에 이르는 과정

은 심우도의 십( )이 의미하는 공( )의 완성의 추상성만큼이나 포괄적인 면이 있지

만 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선종사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목우의 10단계의 제목에 

각주로 달아서 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Ⅱ. 심우도의 메타포

1. 목동의 메타포: 오조 홍인

삼조 승찬과 사조 도신의 선법( )을 계승한 선사( )는 바로 선종( )의 오조 

21 ) 조사의 일구의 가르침에 관한 연구로는 김호귀(2006); 선문답에 관한 연구로 김호귀(2010); 심우도

와 깨달음에 관한 연구로 신명희(2016), 신명희(2018); 선종의 법과 문헌에 관한 연구로 김호귀

(201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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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이다.22 ) 홍인의 선사상( )을  육조단경( ) 이나  능가사자기(

)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론하였고, 사실상 홍인의 선사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그런데 돈황( )2 3)의 여러 전적( )들이 출토되고, 후에 그 가운데 여러 

종의  수심요론( ) 이 발견됨으로써  수심요론 이 홍인의 저작으로 판명되고, 

또한 그러한  수심요론 이 종래 전래되던  최상승론( ) 과 동일본임이 확인됨

으로써 홍인의 선사상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다.2 4)  최상승론 에 홍인의 법요

( )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법의 핵심을 알고자 한다면 수심이 제일이다.  이러한 수심은 바로 열반의 근본이

고, 입도의 요문이며, 십이부경전의 으뜸이며, 삼세제불의 근본이다.2 5 )

 최상승론 에서 홍인의 선사상 중 자성청정심에 대해서 설법하기를, “대저 수도(

)의 본체( )는 마땅히 신심( )이 본래 청정하고, 불생불멸하고, 분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성의 원만청정심이 바로 본사( )이고, 이것은 시방( )의 제불(

)을 염하는 것보다 수승하다.”26 )고 하였다. 이로부터 홍인은 ‘수심’의 이론적 근거인 

자성청정심을 밝혔으며, 이를 문답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이 본래청정함을 보다 명확하

게 밝히고 있다.

문: “어떻게 자심이 본래청정함을 알 수 있는가?”  답: “ 십지경 에서 설하기를, ‘중

생의 몸속에는 금강불성이 있어 마치 태양과 같이 본래 밝고 원만하며, 광대무변하

다. 단지 오음의 먹구름에 덮여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뿐으로, 병 속에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세간의 운무가 팔방에서 일어나 태양 

빛이 천하를 비추지 못하여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어두운 까닭은 다만 

운무가 빛을 가렸을 뿐으로 본래의 빛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일체중생의 청정한 

마음도 이와 같다. 단지 망념, 번뇌 등에서 반연된 여러 생각의 흑운이 가리고 있

22 )   ｢ ｣ p.1289b. “ , . , .”

23 ) M orten Sch lüter, Transm ission and Enlightenm ent in Chan Buddhism  Seen Through the Platform  

Sūra (Liuzu tan jing ), Chung-H w a Buddhist Journal, no . 20, T aipei, C hung-H wa  

Institu te of Buddhist S tud ies, 2007, p .383.

24 ) ,｢ の - に の について-｣(  17권2 , 1969, pp . 

714-717에서는 의 여러 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5 )   (T48) p .377c. “ , . , , , , 

.” 

26 )   (T 48) p .377a.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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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이다.  다만 능히 수심에 머문다면 망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열반법이 자

연히 현현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심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27 )

이렇게 ‘수심’이 입도의 요문, 경전의 핵심, 제불의 근본이 되는 이유를 설명 하고서 

 최상승론 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종류의 문답을 만약 널리 분별하여 설하자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다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스스로 본심이 바로 부처임을 아는 것이

다. 그런 까닭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천경만론이 수본진심을 넘지 못하고, 

수본진심은 그 핵심이다.2 8 )  

이로써 홍인의 선( )의 특징을 ‘수본진심( )’의 명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어서 ‘수본진심’의 실제 수행인에 있어서는 좌선( )을 권하고 있는데,  최상승론 은 

좌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초심자로서 좌선을 배우려는 사람은  관무량수경 에 의지하여, 단정히 앉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 마음으로 널리 앞을 보고, 뜻을 멀고 

가까움에 따라 일상관(一日想)을 지어서 진심(眞心)을 지키며, 생각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기식(氣息)을 잘 다스리고,  거친 생각이나 미세한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병고를 이루게 한다. 밤에 좌선할 때, 선악의 경계와 청‧황‧백 

등의 삼매,  또는 몸에서 대광명을 발하거나, 여래의 모습을 보거나 하는 등의 여러 

변화를 볼 수 있으나 다만 섭심할 뿐 결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모

두 공한 것으로, 망상에서 보게 되는 것일 뿐이다.2 9 )

 위의  관무량수경( ) 은 도신선사가 일행삼매( )의 근거로서 인용

27 )   (T48) pp.377a-b. “ . . . , , 

. , . . 

. , . . . 

. , . .” 

28 )   (T48) p .378a. “ , . , . 

, .” 

29 )   (T48) pp.378a-b.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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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경전이며, 홍인도 이 경전을 인용하여 좌선법( )을 설하고 있다.  관무량수

경 에서는 원생서방( )의 16관( )을 제시하는 경전인데, 홍인은 다만 ‘일일상

관( )’만을 취하여 수본진심( )에 응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최상승론 

에 나타나는 홍인의 선사상(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홍인은 법요로서 

‘수심( )’을 제시하고, 그 수심의 이론적 근거로서 자성청정심( )을 설한

다. 또한 자성청정심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로써  십지경( ) 의 금강불성을 보여

서 그 현현을 위한 실천은 바로 ‘수심’임을 설하였다. 이러한 선사의 ‘수심’은 그대로 

‘수본진심( )’으로 표현되어지며, 따라서 홍인선( )의 특징을 ‘수본진심’ 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본진심은 그 실천 수행으로 좌선을 설하고 있는데, 홍인은  

관무량수경 의 일일상관( )을 취하여 좌선에 응용하였다.

2. 심우도 장소의 메타포: 동산법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동산법문( ) 명칭은 바로 도신과 홍인으로 이어지는 법

계( )를 지칭하는 것이다.3 0) 동산법문은 도신의 문하( )에 500여 대중31 ), 홍인 

문하에 700여 대중3 2)을 이루게 되었으며, “천하도속( )의 십중팔구(

)”33 )가 ‘동산법문’에 귀의하였다고 하는 조금 과장된 평가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선종

사( )에서 최초로 대규모의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선

종( )의 성립을 ‘동산법문’으로 보는 견해도 나타난다.34 ) 동산법문을 개창한 도신을 

이은 홍인 문하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수없이 배출되어 본격적으로 천하에 동산법문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능가사자기  ｢홍인전｣에서는 이른바 ‘십대제자’를 언급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북종( )의 신수( ), 남종( )의 혜능( )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후대에 선종의 주류가 남 북 양종으로 분화하기 때문이다.

30 ) ,    권8(T50) p .754b. “ .” ;    권14(T50) p .796b. “

. .” ; ,   권5(T 51) p .235c. “

”;  ｢ ｣. p .1289b. “ .” ;    ｢ ｣. p .1289b. “

.”;   (T 85) p .1291c. ,   (T 85) p .1291c. “

”

31 ) ,    권20, ｢ ｣(T 50) p .606b. “ . .” 

32 ) ,    권3, ｢ ｣(T51) p .222c. “ .”  

33 )    ｢ ｣, p .386. 

34 ) ,    ｢ ｣, , , 1999, p .69. “

이 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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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우도의 사상적 근거 

심우도에 대한 사상적 논의에 대한 근거의 적절한 제시가 되면 객관성이 잘 드러날 

것이므로 심우도의 사상적 근원을 고찰하여 본다. 심우도의 형성의 사상적 근거는 소

를 불성( )으로 일원상을 반야( )로 메타포로 사용하여 불성이 반야로 빛을 발하

는 순간 수행의 깨달음의 완성을 설법한 문헌이다. 중국선에서 불성사상을 근원으로 

반야사상의 통합을 완성한 최초의 문헌은  단경 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과 혜능의 연구학자들은 심게에서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이 통합되었으며35 ), 

 단경 에서 이를 더욱 자세하게 설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당조시대에 설법한 혜능

의  단경  이후, 반야사상을 중심으로 한 마조의 ‘평상심시도’의 조사선이 활발히 전개

되어 진 후, 송대에 이르러 보명의 목우도를 비롯한 심우도들이 완성되었으므로 심우

도이 선종적사상의 근거는  단경 이 된다. 심우도가 중국선을 그림으로 담아낸 완성본

이라면 사상적 완성은  단경 이기 때문이다. 심우도의 사상적 근거란 소( )의 불성의 

메타포로 사용한 것과 일원상을 반야의 메타포로 사용한 핵심적 사상의 경전을 의미

한다. 불타의 설법을 근원으로 하였을 때 불성사상은  열반경 , 반야사상은  금강경 

이다. 그리고 중국선의 완성으로 보았을 때  단경 의 불성사상이 소의 형상화에 반야

사상이 일원상의 형상화에 영향을 준 사상적 근거가 된다. 선학자들은  단경 의 불성

사상의 근원을 열반경으로 보고 있으며,  단경 의 반야사상의 근원을  금강경 으로 보

고 있다.  단경 에서 불성사상을 근원으로 한 반야사상의 실천적 완성을 학자들은 삼

무법(무념ㆍ무상ㆍ무주)로 보고 있다. 

<그림 2>  심우도의 불성ㆍ반야의 사상적 근거

35 ) 정유진.  ( )  . 서울: 경서원. 2007, 176-1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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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도 전반에서 소가 일원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사상적으로 해석하면, 심게에서 무

대가 단경에서 불성과 반야의 통합이 된 무념⦁무상⦁무주의 삼무법의 반야의 실천적 

사상으로 제시된 것이다. 불성의 소가 반야의 일원상으로 무념무상무주의 삼무법의 실

천에 의해 소는 사라지고 일원상만이 심우도에서 남는 것이다. 

<그림 3> 심우도의 불성ㆍ반야 통합의 사상적 근거

Ⅲ. 보명 심우도와 오조 홍인의 선수행 지도

1. 미목(未牧)36)

심우도의 일 단계는 미목( )이다. 소를 찾고 있는 것이다. 소를 찾고 있는 선지식

이 홍인이며, 찾고 있는 소가 혜능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홍인의 선법>   객으로부터 혜능이  금강경 을 듣게 만듬 

1 . :  

Sea rch ing  fo r th e  O x .
홍인의 지시   (T 4 8), p .337a

 금강경 을 독경하라.

：

｢ ，

， ， .  

， 《

》 ， ， . 

36 ) 보리달마가 혜가를 기다린 9년간 면벽이 미목에 해당한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최초의 법기를 기

다리는 9년간은 진정한 불성의 종자를 찾는 선지식의 모습이었다.(  (T51) p .219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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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능은 불성을 지닌 소인 것이다. 홍인이  최상승론 에서  유마경 을 인용하여 불성

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묻기를,  어떻게 하면 자심 본성의 불생불멸을 알 수 있습니까?  답하기를,   유마

경 에서 말하기를, 생이 없으면 멸이 없는 것이며, 이것이 진여불성이며, 자성청정

인 것으로, 청정이 심(心)의 근본인 것이다.” 37 )

 홍인은 소를 잡기위한 10단계의 첫 번째로써, 이 청정한 불성을 깨치는 방법으로  

단경 에서  금강경 의 독경을 대중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금강경 은 불타의 교설

이 들어있는 경전으로  금강경 에 나와 있기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

님과 존중할 제자가 계심이 되느니라.”38 )라고 하여,  금강경 을 들은 이는 불성을 보

는 것과 같음을 설법하고 있다. 육조 혜능이  금강경해의 에서 해설하기를, 

“자기 마음으로 이 경을 외우고, 자기 마음으로 이 경의 뜻을 이해하며, 다시 능

히 집착 없고, 모양 없음[無着無相]의 이치를 체득하여, 그대로 있는 곳에서 항상 

부처님의 행을 닦아서, 생각 생각이 끊겼다, 일어났다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시니라.”3 9 )

불타가 500여 년 전에 이미 혜능과 같은 선근을 심은 법기가 사구게를 지어서  단

경 의 업적4 0)을 이룰 수 있음을  금강경 에서 아래와 같이 설법하고 있다.

 

“또 수보리야, 어디서나 이 경을 말하되 사구게만 설명하더라도 온 세계의 하늘 

무리나 세상 사람이나 아수라들이 모두가 공경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같이 할 것이

거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끝까지 다 지니어 읽거나 외울 때이겠는가. 수보리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이고 희유한 법을 성취하게 되리니.”4 1 )

37 )    1 (T48) p .377b. “ , . , , . 

, .

3 8 )   (T8) p .750a. “ , , .”  

39 )    2 (X 24) p .524a. “ . . . . 

. . . . .”  

40 ) Relig ion East &  W est, Sutras w ith  Translators' In troductions: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 th Patriarch  

(U kiah: Institu te for W orld  Relig ions, ISSU E 12, January 2014), p .19.

41 )   (T 8) p .750a.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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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는 게송을 제작하여 벽에 붙인 후 방에 돌아온다. “신수가 게송을 다 쓰고 곧 

방에 돌아왔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알지 못하였다.”4 2) 게송을 적기 전 신수가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

신수가 다시 생각하기를 ‘오조가 밝은 날 게송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법과 내가 

인연이 있는 것이지만 만일 잘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나 자신이 미혹한 것으로,  

숙업장중하여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렵구나.’43 )  

신수는 “법을 얻지 못한다면”을 “숙업장중( )”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수는 

또한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렵구나( )”으로 선지식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

고 있다. 혜능은 선지식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 신수는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정

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단경 에서 혜능은 “숙업유연( )”으로 “전생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로 표현하고 있다. 혜능이 이러한 것을 느낀 것은 불타의 교설은 

불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혜능은 이  금강경 을 듣자마자 중국인

의 언어문자인 한자어로써 홍인이  최상승론 에서 말한 심( )의 청정의 본질인 불성

을 바로 깨친 것이며, 심게를 청정의 작용인 반야로써 만든 것이다.  금강경 에서 혜

능과 같은 법기를 표현하기를 아래와 같이 오백년 뒤인 지금을 위해서 불타가 설해 

놓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혹 어떤 중생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서 진실이란 믿음을 내겠습니까?”  …중략…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이나 셋․넷․다섯 부처님께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 부처님

께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는 잠간 동안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

는 것이니라.”4 4 )

홍인은 이미 혜능의 이러한 백 천 만 부처님께 온갖 선근을 심었다는 것을 간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혜능은 홍인의 예상대로  금강경 의 불타의 선법에 따라 

정확하게 선지식을 찾아서 떠났던 것이다. 불타가 심법으로 이러한 법계의 작용을  금

강경 에 교설해 놓았으며, 홍인은  금강경 의 불타의 불성을  최상승론 에서 진여불성

42 )   (T 48) p .337b. “ ， ， .”

43 )   (T 48) p .337b. “ ， ， ， ， .”

44 )   (T8) p .749a. ：“ ！ ， ， ”…중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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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이 청정으로, 선근을 심어서 법기가 될 소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홍인은 혜능

의 스승이므로, 이미 사바세계이전의 숙업인연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혜능이 그 말을 들은 후에 숙업의 인연으로 알고 어머니께 인사하고 떠났으며,  

황매현에 있는 빙묘산으로 갔다. 그리고 오조 홍인 화상을 친견하였다.4 5 )

여기서 전생의 인연이란 정확히 말해서 법과의 인연인 것이다. 그렇다면 혜능의 대

화에서 법과의 인연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홍인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

서 황매산에 온 것을 질문하였을 시46 ) 혜능의 답변은 “다른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오

로지 부처가 되는 법만을 구할 뿐입니다.”4 7)였다. 혜능이 말한 불법은 교법이 아닌 심

법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법계를 뜻하는 것이다. 혜능은 부처가 되는 법,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숙업유연이란 불법과의 인연, 심법, 법계

를 뜻한다. 혜능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 의 내용대로 최상의 희유지

법인 심법을 성취하게 된다.4 8) 

2. 초조(初調)49)

심우도의 이 단계는 초조( )로써 처음으로 소를 잡는 것으로, 소의 발자취를 보

는 것이다. 홍인은 혜능의 답에 대해서 천한 영남 오랑캐는 법을 배울 자격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대사께서 혜능을 꾸짖어 말씀하시길, 너는 영남의 오랑캐인

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50 ) 이러한 홍인에게 혜능은  단경 에서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

다. 비록 갈료(오랑캐)의 이 몸과 화상의 몸은 다르지만, 불성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

까”51 )

45 )   (T 48) p .337a. “ , , , , .”

46 )   (T 48) p .337a. “ , ？ ， ， ？”  

47 )   (T 48) p .337a. “ . .”   

48 )   (T8) p .750a. “ ， ！ ， ， ， 、 、 ，

， ， . ！ .”

49 ) 보리달마가 소를 잡는 것으로 혜가에게 대신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T51) p .219b. “

, . , . , . , 

. .”) 소의 발자취를 보는 것으로 남악회양이 마조도일이 큰 법기가 될 것임을 

알고, 좌선에 치중함을 보고 있는 것이다(   5 ｢ ｣ ). 선지식은 제

자의 모든 수행과정을 다 주시하고 있다. 

50 )   (T 48) p .337a. “ , . ,     

51 )   (T 48) p .337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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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홍인의 선법>   혜능의 불성사상을 점검 

2 . :  

See ing  th e T races .
홍인의 설법   (T 48), p .33 7a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인가?

：｢ ，

， ！｣

3. 수제(受制)52)

심우도의 삼 단계는 수제( )로써 규칙을 따르는 것이며, 세 번째, 홍인의 혜능에 

대한 지시는 좌우를 둘러본 것이다. 

<표 3 홍인의 선법>   혜능에게 제약이 있음을 암시 

3 . :  

See ing  th e  O x .
홍인의 선법   (T 4 8), p .337a

홍인의 선문답

“대사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좌우에 있는 

대중들을 보게 된다. 대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 ，

“대사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좌우에 있는 대중들을 보게 된다.”5 3) 즉 이렇게 좌우

를 둘러본 뜻은 혜능에게 주위를 둘러보는 홍인의 선지식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 것

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주위에 대중들이 있는지 본 것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위

에 대중들을 보는 홍인의 모습을 혜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홍인이 주위를 본 것

은 혜능에게 제약이 있음을 암시한 선문답이다. 

52 ) 수제는 규칙과 관련된 것으로, 남악회양이 중국선종이 정에 치중한 공( )의 선( )으로 법난을 이겨

가지 못할 것을 예지, 마조도일의 선수행법에서 정에 치중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5 ｢

｣ ). 이후로 중국 선종의 수행은 동적, 반야의 생활화로 전개되어 진다. 이것

은 선농일치와 노동과 선의 일치의 시발점이 된다.

5 3 )   (T 48) p .337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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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수(廻首)54)

심우도의 사 단계는 회수( )로써 소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 선문답에 대한 답은 

홍인이 심게를 완성 할 수 있도록 반야행을 통해서 불성문답의 불성사상과 반야사상

을 통합한 심게를 완성할 수 있도록 방앗간으로 보내는 것이다. “대사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혜능을 방앗간으로 보냈으며 혜능은 대중들 사이에서 방아를 찧는 노동을 하

였다.”5 5)

<표 4 홍인의 선법>  혜능을 방앗간으로 보냄

4 . :  

C a tch ing  th e O x .
홍인의 선문답   (T 48 ), p .3 37b .

방아나 찧도록 하라

대사가 다시 말하지 않았다. 혜능을 방앗

간으로 보내어 작무를 하도록 명하였다.

“ , , .”

5. 순복(馴伏)56)

심우도의 오 단계는 순복( )으로써 소를 길들이는 것이며, 다섯 번째 홍인의 대

중들에 대한 지시는 혜능을 방앗간으로 보낸 후 8개월간 기다리는 것이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중들을 운집 시킨 것이다. “오조는 홀연히 어느 날 대중들을 운집시킨

다.”57 )  

54 ) 회수는 선지식이 소를 날카롭게 돌아보며 일구를 던지는 것이다. 목주선사가 운문선사의 물음에 문을 

닫아버려 운문문언의 발이 부러지는 것이다.(   3 (T 47) p .0573b05.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조가 백장의 답에 코를 비틀어 의심삼매에 들게하는 것이다.

(  【 】 6 (T48) p .0187c15. “ . (

. ) . ( . ) . ( . 

. ) . .”) 석두가 방거사의 입을 막고, 마조가 방거사의 귀를 막아버

려서 의심삼매에 들게하는 것이다.(   1 (X 69) p .0131a10. “ . 

. .”;    1 (X 69) p .0131a19. “ . . . 

. .”)

55 )   (T 48) p .337b. “ , , .”

56 ) 운문선사(   3 (T 47) p .0573b05. “ [ * ] . .”) , 백장( 6

(T 48) p .0187c15.) 방거사(   1 (X 69) p .0131a10. “ ”.)가 선지식의 가

르침에 따라서 의심삼매에서 깨침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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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홍인의 선법>   방앗간에서 8개월간 울력

5 . :  

H erd ing  th e O x .
홍인의 지시   (T 48), p .337 a

방앗간에서 반야행.

8개월간 방앗간에서 울력을 함

6. 무애(無碍)58)

심우도의 육 단계는 무애( )로,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다.

<표 6 홍인의 선법>  게송을 짓게.
 6 . :  

C om ing  H om e on  th e O x ’s...
홍인의 지시   (T 48 ), p .3 37b

게송을 짓도록 하라. .

홍인의 대중들에 대한 지시는 생사 윤회의 바다를 벗어나라는 것이었다. 운집 후, 

대중들을 나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여야겠다.’ 

‘너희들 대중들은 복전만을 구할 뿐, 생사의 고뇌의 바다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

는구나. 복전만을 구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 생사 윤회의 바다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

인가?’5 9) 홍인은 혜능이 불성을 깨친 것을 알았으므로, 대중들을 운집시켜서 심게의 

57 )   (T 48) p .337b. “ , .”

58 ) 임제가 황벽선사에게 육십봉을 맞고(임제가 황벽선사를 세 번을 참문하였으나, 세 번다 주장자로 이

십봉씩을 맞았다.;    2 (X64) p .0331b20. . . 

. . .) , 대우선사의 일구에 깨침을 얻는 것이다(임제가 대우에 이르니, 대우

가 묻는다. “어디서 왔는고?” “황벽선사에게서 왔습니다.” “황벽이 뭐라 하던고?” “세 번 불법의 대의

를 물었으나, 세 번 다 이십 봉을 맞기만 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벽이 어린아이 보살피듯 간절하게 고해로부터 건지려고, 철두철미하게 배려를 하였거늘, 이놈아!  

여기까지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느냐?” 임제는 이 말에 바로 깨닫는다.;    2

(X64) p .0331c02.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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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혜능이 불성을 구하기만을 바란다고 답을 하였을 

때, 홍인이 “오랑캐의 몸으로 어떻게 불성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나무랐던 것은 

혜능의 불성사상을 확인한 것이지, 실제로 나무라는 것은 아니었다. 대중들에게 “불성

을 구하지 않고 복전만을 구하고 있다.”60 )고 한 것도 역시 실제로 대중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며, 심게의 작성을 지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대중들에게 꾸짖는 말로써 “불

법의 대의를 깨치는 것이 중하므로 각자의 마음을 보아서 게를 적어서 완성하라.”61 )는 

심게 작성의 명을 내린 것은 혜능에게 심게를 완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혜능이 불성문답을 한 후 그것을 심게로 적어서 올리라는 뜻이었다. 홍인은 혜능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지시하기를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반야6 2)의 

지혜로써 게를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6 3)하였다. 먼저 돈황본 단경 에 신수가 고심 끝

에 지어 벽에 게( )를 붙인다.64 ) 신수의 게송은 신수의  관심론( ) 에서 주장

하는 관심간정( )의 선사상을 시로 읊은 것이다. 그러나 홍인은 이 신수의 게

를 보고 아직 입도( )하지 못했다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오조가 말하였다. “네가 

지은 이 게송은 여전히 네가 아직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

다. 너는 단지 문 앞에 왔을 뿐이며, 너는 아직 문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6 5) 오조는 

신수에게 다시 생각을 더 한 뒤에 지어서 오라고 명한다. “가서 깊이 생각하여 하루 

이틀 뒤에 다시 게송을 지어서 나에게 바쳐라. 만약 네가 문안에 들어가서 너의 진정

한 본성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가사와 법을 전할 것이다. 신수상좌는 떠났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게송을 지을 수 없었다.”6 6) 이것은 혜능이 신수의 

게송을 듣고 나서 심게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9 )   (T 48) p .337b. “ , . , . , 

.”  

60 )   (T 48) p .337b. “ ， ？”

61 )   (T 48) p .337b. “ , , , .”

62 ) Keown, Dam ien, A  D ictionary of Buddhism , N ew  York, O 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218. “｢

Prajñā is o ften  translated  as “w isdom ”, but is c loser in  m eaning to  “insight”, “d iscrim inating 

know ledge” or “in tu itive apprehension”. jñā can be translated  as “consciousness”, “know ledge”, or 

“understanding.”｣”  

63 )   (T 48) p .337a. “ , , , .”       

64 )   (T 48) p .337b. “ , . , ."  

65 )   (T48) p .337b. “ , , . , , 

. , , . , , .”; Yam polsky, 

Ph ilip  B,  T he P latform  Sutra of the Six th  Patriarch , N ew  York, C olum bia University Press, 

1967, p .131.

66 )   (T 48) p .337b. “ , . , . 

.”; Y am polsky, Ph ilip  B,  The P latform  Sutra of the Six th  Patriarch , N ew Y ork, Colum bia 

U niversity Press, 1967,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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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운(任運)67)

심우도의 칠 단계는 임운( )으로써, 수행이 자연스러워 지는 것이다. 일곱 번째, 

“오조 명하시길, 문인들 모두 신수의 게송을 외워라.”6 8) 이러한 홍인의 대중들에 대한 

지시는, 혜능이 신수의 게송을 듣고서 불법의 문안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고쳐서 들

어가도록 만들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표 7 홍인의 선법>   게송을 독송하라.

7 . :

T he  O x  Fo rgo tten , L eav ing .. .
홍인의 지시   (T 48 ), p .3 37c

게송을 독송하라.

：

｢ ， ，

， .｣

즉, 동자가 신수의 깨닫지 못한 게송을 독송하여 혜능이 듣게 된다. “한 동자가 있었

으니, 방앗간 옆을 지나면서, 신수의 게송을 외웠다.”6 9) 이때, 혜능은 한 동자가 외우

는 게송 소리를 듣게 된다. “혜능은 게송 외우는 소리를 한 번 듣고 아직 견성하지 못

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곧 바로 게송의 큰 뜻을 파악했다.”70 ) 혜능은 동자에게 이 게송

을 어디서 외웠으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다. 

이에 동자가 말하기를, “오조 홍인께서 게를 제작하여 바치라고 하였으며, 게를 

완성한 이에게 6대조의 법과 가사를 물려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수가 

게송을 지어서 벽간에 붙였는데, 오조 홍인께서 신수의 게송을 대중들에게 외울 것

을 명했습니다. 이 게송을 외우는 자는 견성을 할 것이며, 이 게송에 의지하여 수

행하는 이는 삼악도를 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71 )  

67 ) 임제가 수처작주 입처개진(   1 (T47) p .498a. “ , , 

. . , . . , . . 

, . .”)을 주장하며, 법을 자유자재로이 펼치는 것이다. 

68 )   (T 48) p .337c. “ , .”

69 )   (T 48) p .338a. “ , , .”

70 )   (T 48) p .337b. “ , .”  

71 )   (T48) p .338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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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 홍인이 대중들에게 신수의 게송을 외우게 한 것은 혜능이 신수의 게송을 듣고

서 중국선종의 인도선의 완성되지 않은 한자문화권의 한계인 선의 완성을 하라는 뜻

이 숨어 있었다. 

혜능은 게송에 예배를 한 후, 혜능은 글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글을 아는 사

람에게 부탁하여 게송을 읽어달라고 청한다. 혜능은 한번 듣고서 즉시,  대의를 알

게 되었다. 혜능도 또한 본인의 심게(心偈)를 지었다.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

여 서쪽간의 벽에 써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 보였다.  “본래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게 되면 곧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된다.” 7 2 )

여기서 혜능이 신수의 게송을 듣고 오조의 심게에 대한 지시의 뜻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신수가 지은 게송은 그 당시의 경전에 의한 중국의 교리해석의 한계

로써 극복하지 못하였던, 불립문자와 심법에 해당하는 불법의 문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부분이었다. 즉, 문자로써 완전히 심법( )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었다. 이

것을 혜능은 간파하여, 신수가 문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만을 정확히 찍어서 심게를 

완성하여 문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이었다.7 3) 하지만 홍인은 대중들에게 바로 이것

을 말하지 않았다. “오조가 문득 혜능의 게송을 보고 곧 바로 큰 뜻을 알았다. 대중들

이 알까 염려되어 ‘이 게송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라’했다.”7 4) 이 원인은 대중들

이 알고서,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원인은 홍인이 대중들에게 “혜

능이 법을 가지고 갔다.”75 )고 전한 후 나타난다. “백 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혜

능에게서 법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왔다. 거의 반을 쫓아 왔다.”7 6) 대중들의 뜻은 법

을 혜능에게 전하였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전하였기에, 법을 물리자는 것이

었다. 

, . , . , . 

, .”

72 )   (T48) p .338a. “ , , . , . 

. . , , , , .”

73 ) 신수의 게송과 혜능의 심게는 한자의 몇 글자 차이로 불법의 문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74 )   (T 48) p .338a. “ , . , , .”

75 )   (T 48) p .337b. “ , .”

76 )   (T 48) p .338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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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망(相忘)77)

심우도의 팔 단계는 상망( )으로써, 서로를 봐도 무심하다. 

<표 8 홍인의 선법>  법계전수.

8 . :

T he  O x  and  th e M an ...
홍인 5대조   (T 48), p .338a

혜능 6대조로 법계전수
, , ,

.

여덟 번째, 오조 홍인이 혜능에게 법을 전수한 장면에서 기록되어 있는 법은 돈법

( )이다.78 ) 이것은 오조 홍인의 심게 작성 지시의 의도대로 혜능이 한자문화권의 

언어로써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통합하여 정혜일치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선을 완

성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었다. 오조 홍인은 혜능에게 법을 전수한 후 사람들의 해

함을 피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떠나보냈다.79 ) 

77 ) 제자가 선지식의 선문답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이다. 운문선사의 운문삼전어에 파릉선사가 운문삼전

어의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여러 제자들 중에서 파릉( ) 스님이, 세 가지 법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올리었다. 운문 선사께서 이 답 처( )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가면, 너희들은 기일에 제사상에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일러주길 바란

다.” 이 세 마디 법문은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부처님법의 진리의 도( )인가?  

부처님법의 진리의 도( )는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음이요’. 어떠한 것이 취모검( )인가?  

취모검은 ‘산호( )나무 가지가지에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음이요’, 어떠한 것이 제바종( )인

가? 제바종은 ‘은쟁반 위에 흰 눈이 소복히 쌓인 것이다.’    2 (X64) p .0335c10. “

. . . . . . , . 

. , , . , . , . , , . 

. , . .”). 정확한 선문답은 소가 바로 일원상인 반

야로 바뀌는 것이다. 

78 )   (T48) p .338a. “ ,  , . , . , 

. , . , . , .”

79 )   (T 48) p .337b.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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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조(獨照)80)

심우도의 구 단계는 독조( )로써, 홀로 비추는 것이다. 아홉 번째, 홍인이 대중들

에게 읽게 한 신수8 1)의 게송으로부터 혜능의 심게를 듣고 혜순이 감명을 받은 것이

다. 혜능은 가사와 발우를 들고서 남쪽으로 향하였다.82 ) 혜능이 온 후 8번째로 대중들

에게 베푼 가르침은 혜능이 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은 혜능이 가지고 갔다.”

대중들은 혜능의 뒤를 쫒아가 의발을 뺏으려고 하였다. 3품 장군 출신의 혜순( )은 

기골 장대하여 빨랐으므로 앞장서 혜능을 뒤쫓게 된다.83 ) 

<표 9 홍인의 선법>   심게에 조복(혜순).

9 . :

R etu rn ing  to  th e  O r ig in , ...
홍인의 선법   (T 48 ), p .3 38a

심게에 조복(혜순)
， ， ，

.

여기에서 혜순이 “가사와 발우를 받지 않고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8 4)고 말한 것

에 주목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혜순이 신수의 게송을 읊었을 때 느끼지 못한 심( )

의 깨달음을 혜능의 심게에서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혜능이 법을 전수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쫓아온 것이다. 신수의 게송은 불이법문이 아니었지만, 혜능의 심게는 불이

법문이었기에, 이 불이법문을 들은 즉시 혜순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혜

능은 대유령 정상에서 곧 혜순에게 법을 전하였으며, 혜순은 언하에 마음이 열리게 되

80 ) 마조의 달 아래 이르라는 선문답에 남전이 자유로이 달빛을 받으며 반야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며, 걸

어가는 것이다( 어느 날 서당·백장·남전이 마조를 모시고 달맞이를 간다. 마조가 물었다. “지금 때에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서당이. “공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장이 “수행하기에 좋겠습니다”. 남전

만 소매를 뿌리치면서 그냥 가버렸다. 마조가. “경( )은 서당에게, 선( )은 백장에게로, 오직 남전

만이 경계에서 벗어났구나.”;    (X69) p .3c. “ , . , 

. , . , . . , . . , 

.”). 남전이 감지행자의 독경청에 독을 깨트려버리는 것이다.(   2 ｢ (

)｣ (X 87) p .186a. “ .”) 

81 ) M cR ae, Seeing T hrough Z en, C aliforn ia, T he University of C aliforn ia Press, 2003, p .13,          

     pp .17-18.

82 )   (T 48) p .338a. “ ，…중략…, ， .”

83 )   (T 48) p .338a. “ , , . , , , .”

84 )   (T 48) p .338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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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8 5) 돈황본 단경 의 기록에 “혜능이 혜순에게 곧 법을 전하게 되었으며”로써, 

을 사용하고 있다. 즉, 혜능86 )이 심게를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며, 을 첫 

번째 법을 전한 것이며, 혜순은 신수의 게송을 외우다가 혜능의 심게를 접하게 되었을 

때, 혜능으로부터 법을 한번 전해들은 것이며, 대유령에서 불이법문을 직접 듣게 된 

것이다. 즉 오조 홍인이 대중들에게 신수의 게송을 읊게 한 후 혜능에게 심게를 완성

하게 한 것은 신수의 가르침과 사상에 익숙하였던 대중들이 신수의 게송을 외우고 다

니다가, 문득 혜능의 심게를 들음으로써, 신수가 들어가지 못한 불이법문의 투과를 혜

능의 심게로써 들음으로써, 인도적 중국선의 한계가 혜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10. 쌍민(雙泯)87)

심우도의 마지막 단계는 쌍민( )으로  단경( ) 이다. 열 번째 ‘쌍민’은 목동과 

소, 둘 다 자취를 감춘 단계이다. “사람도 소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밝은 달빛 차가우며 만상은 텅 비어 있다. 혹여 누군가 이 뜻 묻는다면, 야방

화초가 스스로 무성하다 하리라.”88 ) 소도 목동도 사라진 경계를 일원상으로 표현해 놓

았다.

<표 10 홍인의 선법>    단경  완성.

단계
10 . :

E n tering  th e  C ity ..
홍인의 선법   (T 48), p .340 b

 8 9 )

 

(심우도 1 0게의 송의 쌍민4구: )

， ， ，

， .  

85 )   (T 48) p .338a. “ , .”    

86 )    5 (T 51) p .235b. “ , .”

87 ) 선종에서 조사들의 임무가 선종의 완성이라는 큰 물줄기를 향하여 나가면서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다. 중국선의 완성에서 혜능이  단경 을 완성하는 것이다. 조사선의 출발점으로 마조가 “평상심시도( 

  28 (T 51) p .440a. “ . . . . 

.”)”를 주창하는 것이다. ｢청규｣의 완성으로 백장이 “일일부작 일일불식( 

  ｢ ｣(X 119) p .820c. “ , . , . , 

. , , . . . .”)”을 주창

한 것이다. 

88 )   1, (X113), p .923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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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우도의 결(結)

심우도의 사상적 근거가 된 불성사상의 출발점은 홍인과 혜능의 불성문답에 있다. 

혜능이 불성문답에서 답을 한 부분을  최상승론 에서 찾아보면 아래 <표 11>과 같이 

8번째 항목과 9번째 항목이 동일한 것으로 홍인은 혜능의 답변을 알고서도 모른 체 

한 것이다. 하지만 혜능에게 남쪽 오랑캐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대중들에

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혜능이 불성에 관한 답변을 한 것을, 본 논문은 

혜능이  금강경 들은 즉시 성취제일희유지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홍인을 찾아온 것

이라고 해석하였다. 홀연히 한 객이  금강경 을 독송하는 것을 보았다. 혜능은 한번 

듣고 마음을 깨친 것이다.”9 0) 오조가  최상승론 에서 불성사상에 관하여 설법하는 구

조의 핵심이 “생멸과 관계없으며, 생과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9 1) 혜능 불성문

답에서 답을 한 부분을  최상승론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1> 홍인의  최상승론 에서 불성에 관한 설법의 구조

n .  최상승론 의 설법  최상승론 1권(T 4 8 , p .377b .)기록

1 진여불성

2 자성청정심

3
청정

심게에서 혜능이 불성의 정의를 내린 부분

4 심의 근원

5 생을 연하지 않음

6 일체중생이 이와 같음 , .

7 중생이 성인이 됨 。

8
나와 동등함 , .

혜능이 홍인의 최상승론의 설법에서 말한 정확한 답을 제심함

9
불성은 동등함 , .

최상승론에서 이 부분이 불성무남북과 동일한 뜻임

10 중생의 신중에 불성의 보편성이 들어있다. .

11 생멸이 없음, 자성의 본질이 이러함 .

12 따라서 자심이 불생불멸함을 알 수 있음 .

89 ) Eedw ard craig, T he shorter routledge encyclopedia of ph ilosophy, N ew  York, T aylor &  Francis, 

2005, pp .111-112.   

90 )   (T 48) p .337a. “   . ， .”  

91 )    1 (T 48) p .377b. “ , ... .중략...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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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의 선법에서 심게 작성의 지시 의도는 선종의 돈오의 종지를 후대로 잘 전수하

는 것이며, 이것은 한자로 된 심게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자로 된 중국

선의 완성이 없으면 선종이 인도에서와 같이 존립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

도에서 심법은 교법의 구전을 중심으로 전수되다가 현재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홍인이 대중들에게  금강경 을 읽게 한 뜻은 혜능이  금강경  소리를 듣고 홍인가 있

었던 쌍봉산으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즉, 홍인이 혜능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혜능이 오자 첫째로 던졌던 질문 또한 혜능에 대한 가르침이었으며, 방앗간으로 보낸 

후, 방앗간에서 울력을 하면서 8개월을 보내게 한 것도 홍인의 혜능에 대한 가르침이

었다. 홍인이 대중들에게 완성을 이루지 못한 신수 게송을 읊도록 한 원인이 두 가지

가 있었다. 첫째, 대중들이 교리와 신수의 가르침에 익숙하였던 점을 간파, 아직 심

( )에 전달이 완전히 되지 않는 미완성의 게송을 읽도록 하여, 대중들이 혜능의 심게

( )를 들었을 때, 혜능의 불이법문의 문에 들어간 요지를 느끼게 만든 것이다. 동

산의 산문에서의 대중적인 이해는 곧 중국전반의 대중들이 심게를 이해한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둘째, 신수가 문장과 교리에 밝았지만 신수가 완성하지 못한 그 부분

이 그 당시 중국 불교가 완성하지 못한 인도선의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완성에 해당되

는 불이법문의 완성이었다. 신수는 교리로써는 당대 최고의 선사로써 칭송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수는 불이법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한자

( )의 한자( ) , 한자( )의 완성이 곧 인도선의 중국선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홍인의 뜻대로 혜능은 간파를 하여, 신수의 게송 가운데, 불이법문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만을 정확히 바로 잡아서, 불법의 문안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혜

능이 신수의 게송을 완전히 다른 시로 바꾸지 않은 것은 홍인의 이러한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조 홍인이 혜능에게 심게를 작성하여 6조의 자리를 계승시켜 준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 당나라 시문화가 왕성한 절정기에 있어서 시문학으로 

6대조를 계승하더라도 대중의 반목을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

었다. 둘째, 그 당시 보리달마대사로부터 인도선이 전수되어져 중국에 왔지만, 아직 

이조 혜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을 거치는 동안 완전한 한자문화권의 선

으로 완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오조 홍인은 간파를 하여, 혜능에게 심

게를 작성하도록 한 선법을 펼친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홍인의 선법의 가

르침을 <표 12>로, 홍인의 심게 작성 지시의 의도를 <표 13>으로 해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혜능의 전체 생애에 영향을 미친 홍인으로부터의 지도법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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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심우도로써 본 홍인의 선 수행 지도법

N o 도 홍인의 지시사항 敦煌本 壇經 혜능의 시기  壇經 

一 未牧
 금강경 을 독경

하라.

客答曰 我於蘄州黃梅縣東馮茂

山 禮拜五祖弘忍和尙 現今在

彼 門人有千餘衆. 我於彼聽見大

師勸道俗 但持 金剛經 一

卷 卽得見性 直了成佛.

 

 

인

도

선

p .33 7a

二 初調
어떻게 부처가 

된 단 말인가?

大師遂責惠能曰 汝是嶺南人

又是獵獠 若爲堪作佛
심

  

심  

게 

완

성

에

의

해

漢

字

로

禪

완

성

p .33 7a

三 受制 홍인의 선문답
大師欲更共語 見左右在旁邊

大師便不言
게 p .33 7a

四 廻首
방앗간으로 보내

라.
遂發遣惠能令隨衆作務 의 p .33 7a

五 馴伏 혜능의 선문답 惠能於碓坊踏碓八个餘月 p .33 7a

六 無碍 게송을 짓게. 各作一偈呈吾. 제 p .337 b

七 任運 게송을 독송하라.
弘忍曰 汝等盡誦此偈者 方得

見性 依此修行 卽不墮落.
작 p .337c

八 相忘 법계전수 其夜受法 心 偈 p .33 8a

九 獨照
심게에 조복

(혜순)

便傳法惠順 惠順得聞 言下心

開 能使惠順卽却向北化人.
중

국

선

p .33 8a

十 雙泯  단경 

(심우도 10게송의 쌍민 4구: 叢)

猶如大海 納於衆流 小水大

水 合爲一體 卽是見性.

p .34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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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경 에 기록된 심게 작성 지시의 의도의 뜻을 정리하면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作偈를 지시한 홍인의 선법(禪法)에 대한 해석

분 류 내 용

원 인

중국선종사에서 혜능의 견성으로 신수의 완성되지 못하였던 교리적 해석의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의 완성이 요구되었다. 즉,  견성하지 않고는 정혜일치가 

되지 못하므로, 불성을 근본으로 한 반야의 지혜가 나오지 않아서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통합하여 불이법문의 문을 투과할 수 없었다.  

과 정

신수의 게송으로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여, 한자로 적은 

후 혜능이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심게(心偈)로 제작하여 불이법문의 문을 

투과하여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의 통합을 완성시켜 중국선을 완성하게 된다.

결 과 심게의 신수 게송과 달라진 부분에 홍인의 대의가 적혀지게 되었다.  

弘

忍

 禪

 法

신수의 게송으로 완성하지 못한 불법의 문 앞에 서 있었던 인도적 중국선은 

혜능이 작성한 심게로써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의 통합함과 동시에 불이법문의 

문을 투과하여 한자로 완성된 선의 중국선을 완성하게 된다.

전

ㆍ

후 

역

사

적 변

화

전 중국선의 완성이 목적  교종과 선종    가사와 발우전수

후

중국 선종사의 선사상은 반야사상의 

완성을 기반으로 완성된 실천적 조

사선의 발전으로 문화가 종교를 이

끈 역사상 유례없는, 같은 종교아래

에서 새로운 문화를 이룬 중국선종

의 역사적 선문화가 탄생, 오늘날까

지 선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적 궁극

적 목적지점으로 인류에게 길을 제

시하게 되었다.   

선종이 선문화로써 

불교 전반을 포섭

함
전법게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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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 he Study  on  T he D escription o f R ea lization abou t 

The Ten O x-H erding P ictu res

- The H idden M eaning in  the  D irection o f M ak ing Stanza from  H ongren  -

Shin, Jiha

D ongguk U n iv.(gyeongju)

T he title  o f th is paper is T he S tudy  on  T he D esc rip tion  o f R ea liza tion  abou t T he  T en  

O x- H erd ing  P ictu re s. T he  sub tit le o f th is paper is  T he  H idden  M ean ing  in  th e  D irection  o f 

M ak ing  S tanza  from  H ongren . T h is  th es is suggests th e  n ew  ana ly tica l app roach  to  th e  con ten ts  

o f th e rea l rea son  and  secre t fact w h ich  is  no t revea led  in  th e ano ther  th esis  and  book  on  th e  

study o f T he  P latfo rm  Su tra. W e do  no t know  exact ly  abou t th e  p erson  in  th e  nam e o f 

H u i- neng  in  th e  T he  P la tfo rm  Su tra . T he  rea son  o f th is  is from  th e  teach ing  o f H ongren . T he  

th esis  abou t th e  tru th  and  secre t abou t H u i-neng  is no t revea led  from  th e  h is to ry  w ith  

th e  let ter  in  th e  rea son  o f d ifficu ltie s tha t th e  m ean ing o f th e  Seon  canno t b e  rep resen ted  

w ith  th e  let ter . In  th is th esis I w ill d escr ib e  th is d ifficu ltie s o f rep resen ta tion  o f le tte r to  

ana lyze  th e  rea l m ean ing  o f th e  T he  P la tfo rm  Su tra . In  th is  paper tw o  th ing s o f th e  

rea son  abou t th e  stanza  o rder from  th e 5 th  Pa tr ia rch  H ongren  w as  d escrib ed  in  th e  

con ten t o f th is th esis.  W hy  does  th is Seon  M aste r H ongren  o rder th e m ak ing th e  s tanza  

to  h is pup ils?  W hy  does th is  Seon  M aste r H ongren  m ake  th is o rder  in  h is  life tim e in  th e  

h is to ry  o f C h ina? A ny  th esis  abou t H u i- neng and  Seon  M aste r H ongren  w as  no t try  to  

find  th is fact  o f h isto ry  w ith  sin c ere m ind  o f fa ith . T h is  paper sugges ted  th e h idden  

m ean ing  o f H ongren  to  m ake  S tanza  to  H u i- neng in  th e T ab le  12  and  T ab le 1 3  w ith  th e  

u sing th e  M etaphor o f th e  O x- H erd ing  P ictu re  w ith  T he  P la tfo rm  Su tra . 

K ey W ord s:  T he  T en  O x- H erd ing  P ic tu re s, S tanza , H u i- neng , H ongren , 

             T he P la tfo rm  Su tra


